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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어 띄어쓰기 규칙은 경우에 따라 예외 조항이 있어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것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이중적 규칙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서 내의 같은 어절이나 어구들은 일관성 있게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것이 문서 교정상 올바르다. 본 논문에서는 음절 정보 및 형태소 정보를 이용하여 비일

관적으로 쓰인 띄어쓰기를 효과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하여 평가하였다. 

 ■ 중심어 :∣문서 교정∣띄어쓰기 일관성∣음절 정보∣형태소 정보∣

Abstract

Korean word spacing rules have exceptional cases which permit both spacing and no-spacing 

between words. The exceptional cases, however, do not mean that inconsistent spacing between 

words or word-phrases is legitimate in a document proof reading. This paper proposes a word 

spacing consistency check method using syllable and morpheme information, and evaluated it 

throug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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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어 문장에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높여주며 의

미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띄어쓰기

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정하고 이를 

모든 저자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 규칙의 일부에서는 복수 규칙을 허

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같은 어절이나 단어에 대해 띄

어쓰기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한글 맞

춤법의 띄어쓰기 규칙 중 복수 규칙을 허용하는 경우이

다[1][2].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

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

되,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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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수 규칙은 맞춤법상 두 가지를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한 문서에서 같은 의미의 어절이나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문서 교

정 원칙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문서 출판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수정한다. 예를 들어 한 문서에서 같은 단

어에 대해 ‘문서교정시스템’, ‘문서 교정 시스템’, ‘문서

교정 시스템’ 등과 같이 다양한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하나의 통일된 띄어쓰기 형태로 표시한

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띄어쓰기는 실제 많이 일어나며, 

이를 위한 교정 작업은 저술이나 텍스트 콘텐츠 작성시 

매우 번거로운 작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동 번역 시스템이나 정보검색 시스템 등에서 

대부분 띄어쓰기 단위로 번역 단위나 색인어를 선택하

므로 띄어쓰기 일관성은 자연언어 처리 프로그램의 성

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단어로 구성된 

복합어일 경우, 일관성 있게 붙여 쓰거나 띄어 쓰면 문

서 내에서 일정하게 1개의 번역어 혹은 색인어로 사용

되지만, 비일관적으로 사용되면 붙여 쓴 경우와 띄어 

쓴 경우가 서로 다르게 번역되거나 색인되어 검색될 수 

있다. 특히 통계적 번역 시스템에서의 자동 정렬[3][4]

이나 정보검색 시스템에서의 단어 유사도 계산시[5][6]

에 잘못된 통계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입

력 문서의 정규화를 위해 띄어쓰기 일관성이 활용될 수

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어 워드프로세서들은 

대개 띄어쓰기 자동 교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띄어쓰기 

일관성에 대한 처리는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계에서

도 자동 띄어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7-11], 띄어쓰기 일관성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현

재까지 찾아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음절 정보와 형태소 정보를 이용하여 

띄어쓰기 일관성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고 실험한다. 이어 2장에서는 기존의 띄어쓰기 교정 시

스템 및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를 하는 정도에 따라 3가지 수준

을 제안하고 설명하며, 4장에서는 어휘 수준의 띄어쓰

기 일관성 검사 방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3가지 처리 

모델을 제안한다. 이어 5장에서는 그 실험 결과를 제시

하고 평가하며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자동 띄어쓰기 교정 시스템 

띄어쓰기 시스템은 철자 교정의 하나로 띄어쓰기 교

정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정 시스템과, 띄어쓰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를 전체적으로 붙여 쓴 다

음, 다시 규칙에 따라 띄어 쓰는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이 있다. 교정 시스템은 주로 두 어절 사이의 띄어쓰기

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은 세 어절 이상의 여러 어절 혹은 문

장 전체의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

발되었다. 두 가지 시스템 모두 규칙에 의한 방법과 통

계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이 둘을 합하여 복합적으로 

이용한 방법이 있다[7][10]. 

규칙에 의한 방법은 한 어절 혹은 두 어절에 대해 형

태소 분석을 한 후, 미리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붙띄오

류(붙여 쓸 것을 띄어 쓴 오류)와 띄붙오류(띄어 쓸 것

을 붙여 쓴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올바른 

띄어쓰기를 제시한다. 만약 형태소 분석에 실패할 경우, 

그 어절을 분리하여 복합어로 분리하거나 부분 문자열

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여 오류 유형을 분석한다

[9].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형태소 분석기의 한계가 그

대로 이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형태소 분

석기 자체의 오류와 미등록어에 대한 처리 한계 등이 

성능 향상의 한계가 된다.

통계에 의한 방법은 과도한 형태소 분석을 피하기 위

해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대략 어절을 분리하는 방법이

다. 이를 위해 단어 내와 단어 경계에서 음절 사이의 분

리 횟수나 어절 사이의 분리 횟수를 통계적으로 계산하

여 분리에 이용하거나, 조사, 어미 등의 음절 특성을 이

용하여 어절을 분리한다. 대부분의 통계적 방법은 통계

자료의 부족 등으로 정확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

적 방법의 전단계로 활용한다. 복합적 방법에서는 통계

적 방법으로 분리된 어절이 올바른지를 형태소 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정확도를 높인다[7][8][10][11]. 

띄어쓰기 교정 시스템은 잘못 띄어 쓴 부분을 교정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512

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 규칙을 허용하며, 따라서 일관

적인 띄어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  또, 대부

분의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은 모든 단어를 붙여 쓴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띄어 써 주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띄어쓰기를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시스템들의 성능은 대개 어절 정

확도가 93% 정도*[10][11]로 아직 완벽하지 않아 많은 

오류가 그대로 포함될 수 있다. 더구나 저자가 의도적

으로 띄어 쓰거나 붙여 쓴 것을 무시하고 시스템이 규

칙이나 통계 정보로 잘못 판단하여 교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자동 띄어쓰기 처리 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만,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은 비일관적으로 쓴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비일관성 띄어쓰기의 가

능성이 있는 부분을 보기 쉽게 저자에게 제공하고 저자

가 판단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요하면 어

휘 및 형태소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III.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 수준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는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어휘 수준, 유형 수준, 의미 

수준의 3단계 처리 수준을 이론적으로 제안한다. 

1. 어휘 수준의 일관성 검사
어휘 수준에서의 일관성 검사는 기본 어휘가 같은 어

절들이 문서 내에서 한 가지 띄어쓰기 형태로 통일하여 

사용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기본 어

휘가 같다는 것은 어미 변화나 조사 등은 제외하고 명

사나 용언의 어휘가 같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1)과 (2)는 첫 단어가 ‘컴퓨터’로 같으며, 

뒤의 단어 ‘과학’도 같다. 따라서 ‘과학’ 단어와 그 앞의 

단어를 일관성 있게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2)와 (3)

의 경우, 첫 어절이 서로 다르므로 ‘과학’ 단어와 그 앞

* 이 정확도도 띄어쓰기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복합어에 대해 붙여

쓴 경우와 띄어쓴 경우를 모두 맞는 것으로 계산한 것임

의 단어들이 반드시 일관성 있게 띄어 쓸 필요는 없다. 

또, (4)와 (5)의 경우는 ‘꺼져 가다’에서 어미 변화가 된 

것으로 기본 어휘가 같고,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띄어쓰기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일해야 한다. (단, 

여기에서는 띄어쓰기의 옳고 그름은 판별하지 않고, 띄

어쓰기의 일관성만을 검사한다.)

컴퓨터 과학은 (1)

컴퓨터과학에서 (2)

정보 과학은 (3)

꺼져 가는 (4)

꺼져간           (5)

2. 유형 수준의 일관성 검사
유형 수준의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는 같은 유형의 어

휘들로 만들어진 어절들이 문서 내에서 통일된 띄어쓰

기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와 (3)에서 사용된 ‘컴퓨터’와 ‘정보’는 

똑같이 과학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과학’과 

함께 쓰인 복합어이다. 이 경우, 유형 수준에서 일관성

이 있으려면 띄어쓰기 여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복합어의 경우는 띄어쓰기 규칙상 단어가 합성어

일 경우 붙여 쓰고, 합성어가 아닐 경우 띄어 쓴다.  즉, 

‘컴퓨터과학’이 합성어라면 붙여쓰고, ‘정보 과학’이 합

성어가 아니라면 띄어써야 한다. 

또한, (4)와 (6)에서처럼  ‘가다’는 같은 보조 용언의 

경우도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띄어 쓰고 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띄어쓰기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만, 각 어

휘별 합성어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살아가고           (6)

복합어의 띄어쓰기는 각각의 경우마다 합성어 여부

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 그 기준을 표준국어대사전에 합

성어로 등재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합성어 목록도 계속 바

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어학 혹은 언어학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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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합성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어 이를 유형 수준의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에 적용하

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12].   

3. 의미 수준의 일관성 검사
의미 수준의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는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여 띄어쓰기 검사를 하는 것이다. 즉, 저자가 의

도적으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하기 위해 띄어 쓰거나 붙

여 쓰는 경우, 이를  파악하여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합

성어의 경우, 두 단어가 모여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형

성하므로 붙여 쓰고, 이를 띄어 쓴 경우와 구분한다. 예

를 들어 ‘큰아버지’ 처럼 붙여 쓴 경우는 아버지의 형님

이란 뜻이지만, ‘큰 아버지’라고 띄어 쓴 경우 키가 크거

나 몸집이 큰 아버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띄어 쓴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같은 의미의 어절들에 대

해서는 띄어쓰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는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

우도 현재의 자연언어 처리 기술 수준이 전체 문맥 파

악을 제대로 할 수준이 아니므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는 간단한 어휘 수준 검사로부

터 점점 어려운 단계인 유형 수준 검사, 의미 수준 검사

로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관련 기술 수준 한계로 인해,  실용적으

로 사용가능한 단계인 어휘 수준의 띄어쓰기 일관성 검

사에 대해서 구현하고 평가한다. 

IV. 어휘 수준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 모델

1. 탐색키를 이용한 후보군 추출
(1)과 (2)의 경우처럼 복합어가 비일관적으로 띄어쓴 

경우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명사 부분을 분리하고 이 

명사들이 붙여 쓴 경우와 띄어 쓴 경우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어절을 형태소 분석하고 이 형태소

들을 기준으로 각 경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

우, 비일관적인 띄어쓰기의 가능성이 없는 어절들도 모

두 포함하여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탐색을 위해  비일관적 띄어

쓰기 후보들을 간단한 문자열 비교 방법으로 먼저 찾아

내고 이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는 효율

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빈칸을 

중심으로 좌우 어절의 일부를 추출하여 탐색키로 사용

하는 방법이다. 

탐색키로 찾아낸 후보군은 비일관적으로 띄어 쓴 모

든 어절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탐색키는 여러 가

지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탐색

키를 빈칸 앞쪽의 어절과 뒤쪽 어절의 첫 글자로 정하

였다. 즉, (1)에서 (6)의 예에서 보듯이 띄어쓰기의 비일

관성이 나타나는 복합어나 보조용언을 사용한 경우, 대

개 앞 어절은 변화가 없는 반면 뒷 어절의 한 글자는 대

개 같고 그 이후는 어미나 조사 등이 붙어 변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뒷 어절의 한 글자도 (5)의 예처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3가지 모델을 다

음 절에 제안한다.

탐색하는 문자열을 목표 문자열이라 하고, 띄어 쓴 

문자열을 A형 목표 문자열, 붙여 쓴 문자열을 B형 목표 

문자열이라고 할 경우, (4), (5)에 대한 탐색키는 [그림 

1]처럼 정의된다.

그림 1. 목표 문자열 및 탐색키 예

탐색키는 기본적으로 띄어 쓴 어절에서 추출하므로 

문서를 읽는 첫 번째 패스때  띄어 쓴 어절(A형 목표 

문자열)로부터 가능한 모든 종류의 탐색키를 구축한다. 

이 탐색키를 이용하여 두 번째 패스때 부분 문자열 검

색으로 붙여쓴 어절(B형 목표 문자열)들을 추출한다. 

만약 붙여쓴 어절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일관적 띄어쓰

기의 대상에서 그 탐색키로 찾은 어절들을 제거한다. 

다음 [그림 2]는 이 방법을 포스트 파일 형태로 구현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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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들다 싶어지다
가지다 듯싶다 아니하다
갖다 듯하다 않다
계시다 만하다 오다
나가다 말다 있다

나다 먹다 주다
내다 못하다 죽다
놓다 버리다 척하다
달다 보다 체하다
두다 뻔하다 치우다
드리다 싶다 하다

그림 2. 포스트 파일 예

2. 제안 모델
모델은 탐색키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후처리 

방법에 따라 3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어휘 일치 

모델’이며 T1으로 약칭한다. 이 모델은 탐색키와 완전 

일치를 하는 부분 문자열만을 찾는 단순한 모델이며, 

다른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한다. 

두 번째는 ‘동일어간 음절후보 일치 모델’로 Tc로 약

칭하며, T1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모델이다. 명사

의 경우와 다르게 보조용언 어간의 경우, 어절의 앞 음

절이 어미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

확한 음절 일치만을 허용하는 T1모델로는 찾을 수 없

다. (4)와 (5)에서처럼 보조용언의 활용형태를 고려하여 

검색문자열과 비교하여야 한다. 즉, 보조용언 어간 ‘간’

이 ‘가’의 활용형태임을 파악하여 ‘꺼져가’ 가 ‘꺼져간’과

도 일치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조용언의 종류는 [13]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33종

류가 있다. 이 보조용언의 어간은 어미 변화에 의해 바

뀌기는 하지만 변화되는 음절의 갯수가 한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어미 변화에 의해 보조용언의 첫 

음절이 바뀌는 경우를 조사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

였다. 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어간이지만 활

용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음절들을 ‘동일어간 음절후보’

라고 정의한다. 또, 이를 이용하여 탐색키의 마지막 음

절과 대상 문자열에서 비교되는 음절이 같은 동일어간 

음절후보에 속할 경우 문자열이 일치한 것으로 처리한

다.

표 1. 보조용언의 종류

표 2. 첫 음절이 변하는 보조용언 및 동일어간 음절후보
보조용언 동일어간 음절후보

가다, 가지다, 갖다 가, 간, 갈, 감, 갑, 갔, 갖
나다 나, 난, 날, 남, 납, 났
내다 내, 낸, 낼, 냄, 냅, 냈
달다 달, 다, 단, 담, 답
두다 두, 둔, 둘, 둠, 둡, 뒀
들다 들, 든, 드, 듬, 듭
말다 말, 만, 마, 맙
보다 보, 본, 볼, 봄, 봅, 봤
오다 오, 온, 올, 옴, 옵, 왔
주다 주, 준, 줄, 줌, 줍, 줬
하다 하, 한, 할, 함, 합, 했

세 번째 모델은 ‘형태소 일치 모델’이며 Tm으로 약칭

한다. 이 모델은 Tc모델에서 후보로 찾은 어절들에 대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고 이를 근거로 비일관적 띄어쓰

기 어절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  T1과 Tc모델은 아래의 (7)과 (8)의 경우

를 모두 비일관성 후보로 추출한다. 따라서, ‘부품은’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명사 부분인 ‘부품’을 분리하여 (8)

의 조사 ‘부터’와 다른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다.

메모리용 부품은 (7)

메모리용부터 (8)

 

또한, 활용형태를 고려하여 검색하는 Tc 모델의 경

우, 아래 (9), (10)에 나타난 ‘간’과 ‘가’를 동일어간 음절

후보로 처리하여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 어절과 뒤 어절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하여 보조용언과 다른 품사를 구분해 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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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 간 (9)

레지스터가 (10)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어절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

는 품사와 어휘수준에서 동시에 비교한다.  즉, 형태소

가 명사나 동사와 같은 품사일 경우에는 어휘까지도 같

아야 하며, 그 이외의 형태소들은 품사가 같으면 두 어

절이 같은 것으로 판별한다. 또, 형태소 분석의 결과가 

여러 가지 후보로 나올 경우, 그 중 하나의 후보와만 일

치해도 의미소가 같은 어절로 판별한다. 

예를 들어, (11)과 (12)는 ‘버스위의’ 와 ‘버스 위로’를 

형태소 분석하여 띄어쓰기 일관성을 검사한 것이다. 두 

경우를 모두 붙여 써서 형태소 분석을 하여 두개의 문

법 요소로 분리된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요소는 둘 다 

‘버스위/N’ 라는 명사(N)로 분석되고 어휘도 같으며, 두 

번째 요소는 어휘는 다르지만 모두 조사(j)이므로 이 어

절은 같은 종류의 어절로 판별한다. 따라서 이 어절을 

띄어쓰기 일관성이 없는 어절로 표시한다. (13)과 (14)

의 경우도, 보조용언 ‘보다’ 가  ‘본다’ 와 ‘보기로’ 로 어

미가 변화되어 사용되었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동

사 어간(V)이 일치하므로 어미(e)의 어휘 변화에 관계

없이 같은 종류의 어절로 판별하여 띄어쓰기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15)와 (16)은 ‘메모리용이라는’ 과 ‘메

모리 용량이라도’ 의 두 어절에 대한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이다. 이 경우, 명사 부분이 어휘가 다르므로 다른 

종류의 어절로 판별하여 띄어쓰기 일관성의 비교 대상

에서 제외한다.

버스위/N 의/j (11)

버스위/N 로/j (12)

생각해보/V ㄴ다/e (13)

생각해보/V 기로/e (14)

메모리용/N 이라는/j (15)

메모리용량/N 이라도/j (16)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모델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일치 모델(T1): 탐색키에 완전 일치하는 목

표 문자열을 찾는 것

동일어간 음절후보 일치 모델(Tc): 탐색키의 마

지막 음절에 대해 동일어간 음절후보도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목표 문자열을 찾는 것

형태소 일치 모델(Tm):  모델 Tc로 찾은 결과를 

다시 형태소 분석하여 기본 형태소가 같은 목표 

문자열을 찾는 것

V. 실험 및 평가

1. 실험
실험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말뭉치 중 일부

를 분야별로 뽑고[14], 또 학회 논문지에 실린 최근의 

논문 중 임의로 5편을 뽑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표 3]과 같이 테스트 문서 집합을 만들었다. 실험의 편

의상 책이나 소설 및 논문의 크기를 약 5,000어절 전후

의 단편집 혹은 단편 소설로 선정했다. 또, 가능하면 다

양한 분야(기록, 교육, 인문, 과학, 예술 등)와 다양한 저

자의 책이나 소설로 선정했다. 작문은 대학생들의 비교

적 짧은 작문들이며, 뉴스기사도 신문에 난 짧은 기사

를 모아 총 어절수가 25,000개 정도가 되도록 했다. 

표 3. 테스트 문서 집합

어절수 문서수 문서당
평균 어절수

책 26804 5 5361
작문 24802 39 636

뉴스기사 24836 100 248
소설 25915 5 5183
논문 25888 5 5178
합 128245 154 833(평균)

실험은 앞 장에서 설명한 3가지 모델을 구현하고 이

에 대해 평가했다. 이 중 Tm모델은 공개적으로 사용가

능한 형태소 분석기[15]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Tm

모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 예이다. 이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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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띄어쓰기 부분을 중심으

로 좌우 문맥 정보와 파일 이름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한 줄은 ‘비일관

적 띄어쓰기의 사례’ (약칭하여 ‘사례’)로 정의하며, 같

은 띄어쓰기가 요구되는 사례들은 점선(중앙에 별표 포

함)으로 구분하였고, 이렇게 구분된 집합을 ‘비일관적 

띄어쓰기 그룹’(약칭하여 ‘그룹’)으로 정의한다.  (점선

의 중앙에 있는 별표는 띄어쓰기가 나타난 어절의 위치

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은 ‘기업 간’과 ‘기업

간’, ‘품질 요구사항’과 ‘품질요구사항’ 등이 일관성 없이 

띄어 쓴 사례를 찾아 낸 것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사례에 실제 

나타난 텍스트 위치로 하이퍼 링크를 연결하여 편집이 

쉽도록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되고 있다. 기업 간 협업과 같은 - paper.txt
만 아니라, 기업 간 협업과 같은 - paper.txt
.스 표준과 기업간 협 /업”, 한 - paper.txt
...............*..............

.만 아니라 품질 요구사항에서도 - paper.txt

.만 아니라 품질 요구사항에서도 - paper.txt

.한 기능과 품질 요구사항을 모. - paper.txt

.만 아니라 품질 요구사항에서도 - paper.txt
, 기능 /과 품질요구사항을 만족 - paper.txt
...............*..............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 - paper.txt
. 서비스가 사용가능하고 접근이 - paper.txt

그림 3. 프로그램 출력 예 일부 (‘/’는 줄바꿈 표시)

2. 평가
평가를 위해 테스트 문서 집합에 대해 정답 사례 집

합을 수작업으로 작성하였다*. 정답 사례 집합 작성시 

Tc모델을 이용하였다. 즉, 이론적으로 Tc는 모든 가능

한 비일관적인 띄어쓰기 사례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Tc에서 찾아 낸 비일관적인 띄어쓰기 중 올바른 것을 

수작업으로 선택하고 그룹별로 정리하여 정답 사례 집

합을 작성했다.

* 테스트 문서에 입력 오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답 사례 집합을 작성

하였다.

[표 4]는 실험 결과 찾아낸 비일관적 띄어쓰기 오류 

수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테스트 문서 전체 분야

의 띄어쓰기 오류 사례는 평균 74 어절당 1개이었다. 일

반적으로 긴 문서에서 비일관적인 띄어쓰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실제 문

서 길이가 긴 책, 소설, 논문류에서 비일관적 띄어쓰기

가 많이 나왔다. 논문류에서 29어절당 1개씩 오류가 나

타나 테스트 분야 중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예외

적으로 뉴스기사류의 경우, 짧은 글임에도 비일관적인 

띄어쓰기가 비교적 많았다. 

표 4. 테스트 문서에 나타난 비일관적 띄어쓰기 수 
문서당

평균 어절수
오류사
례수

문서당
오류사례수

오류사례당
어절수

오류그룹수

책 5361 497 99 54 109
작문 636 140 4 177 44

뉴스기사 248 350 4 71 125
소설 5183 655 131 40 181
논문 5178 881 176 29 107
평균 833† 505 83 74 113

모델 평가는 크게 사례와 그룹에 대한 결과로 나누어 

수행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례는 비일관적으로 띄

어 쓴 어절을 포함한 각각의 부분 문자열을 나타내며, 

그룹은 서로 상충되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각 사례들

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 둘의 평가는 다시 각각에 대한 

정확률과 재현율 및 F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사례

에 대한 정확률과 재현율은 (식1), (식2)에,  그룹에 대

한 정확률과 재현율은 (식3), (식4)에 나타냈다. F값은 

정확률과 재현율의 평가 비중에 따라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평가에서는 두 비중을 같게 하여 (식5)와 같

이 계산하였다[16]. 이 식(5)을 이용하여 사례 F값과 그

룹 F값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사례정확률출력 사례 갯수
정답에 있는 출력사례 갯수

        (식1)

사례재현율정답 사례 갯수
정답에 있는 출력사례 갯수

        (식2)

†문서당 평균어절수를 다시 평균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 문서 

집합에 나타난 총어절수를 총 문서수로 나눈 것이다.

사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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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정확률출력 그룹 갯수
정답과 일치하는 출력 그룹 갯수

  (식3)

그룹재현율정답 그룹 갯수
정답과 일치하는 출력 그룹 갯수

 (식4)

 정확률재현율
×정확률×재현율

                        (식5)

그룹 평가 식 (식3)과 (식4) 중 ‘출력 중 정답과 일치

하는 그룹 개수’는 정답 그룹에 나타난 모든 사례가 출

력 그룹에 포함되어야 개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

래처럼 사례 a, b, c, d, e가 원소인 그룹 A1, A2, B, C, 

D가 있다고 하자. 집합 A1, A2가 정답 그룹일 경우, B

는 정답과 일치하는 그룹이고, C와 D는 일치하지 않는 

그룹이다. B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 사례 ‘f’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토를 하여 비일관적인 띄어쓰기를 모

두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C는 사례 ‘a’가 누락되어 일

관적인 띄어쓰기 교정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를 미그

룹 오류라고 정의함). 또, D는 A1과 A2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야 하는데 나뉘어지지 않아 사례수가 많아지

거나 혼합된 그룹수가 많을 경우, 수작업으로도 검토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이를 오류로 처리한다(이 경우를 과

그룹 오류라고 정의함).

A1 = {a, b, c}

A2 = {d, e}

B = {a, b, c, f}

C = {b, c}

D = {a, b, c, d, e}

띄어쓰기 일관성은 한 문서 내에서의 일관성만을 검

사하였으며, 각 실험모델의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T1 모델은 Tc보다 재현

율은 낮지만, 정확률이 약간 더 높아 F값이 Tc보다 약

간 높았다. Tm 모델은 재현율은 93.2%로 Tc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지만, 정확률이 93.2%로 비교적 높아 F값

은 93.2%이며, 이는 81.2%와 80.0%를 보인 다른 모델

에 비해 현저하게 우수한 것이다.  즉, 단순한 음절 정

보만을 사용한 T1, Tc모델보다, 형태소 정보를 사용한 

Tm모델이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룹에 대한 평

가 결과도 대체적으로 사례 평가 결과와 유사했지만, 

사례 평가와 다르게 Tc의 F값이 T1의 F값보다 높았다. 

이는 T1이 같은 그룹에 속한 ‘비일관적 띄어쓰기 사례’

들을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 넣은 경우가 많아 그룹 재

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서 

Tc의 그룹 재현율이 100%가 아닌 이유는 과그룹 오류

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수작업을 통해 

모든 그룹을 찾을 수는 있음을 나타낸다.  

각 모델은 그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Tc모델은 재현율이 높으므로, 모든 경우의 띄어쓰

기 일관성 오류를 검사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Tm모델은 정확률

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은 노력으로 비일관적 띄어쓰기

를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Tc모델은 Tm모델의 전단계로 형태소 분석 대상

수를 줄여주는 모델이다. 실제 실험 데이터의 총어절수

는 128,245개이었고, Tc모델이 비일관성 후보로 제시한 

사례수는 3,792개에 불과해 형태소 분석 대상 어절수를 

원어절수의 3%로 줄여 주어 Tm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었다.

표 5. 각 모델의 사례 및 그룹에 대한 평가 결과(%)
사례 그룹

재현율 정확률 F값 재현율 정확률 F값

T1 95.8 70.9 81.2 92.5 68.5 78.5
Tc 100.0 67.4 80.0 99.6 67.5 80.0
Tm 93.2 93.2 93.2 86.0 86.0 86.0

3. 오류 분석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중 각 분야별로 일부를 뽑아 

대략 Tm모델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찾아 내

야 할 것을 못 찾아 낸 오류(누락 오류)가 80%, 틀리게 

찾아 낸 오류(거짓추출 오류)가 20%정도이었다. 

누락 오류는 소설류 등에서 사용한 비표준어인 구어

체 등을 형태소 분석기가 분석하지 못해서 추출하는 경

우가 누락 오류의 50% 정도이고 그 외는 형태소 분석

기 자체의 오류에 의한 것 등이다. 

거짓추출 오류로는 붙여 쓰면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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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주로 나타났다. 현재 Tm모델에서는 두 어절이 의

미소가 같은지를 검사하기 위해 띄어 쓴 어절을 붙여 

쓴 다음 형태소 분석을 하고 비교한다. 예를 들면 ‘나 이 

머리 좀 봐’에서 ‘나’와 ‘이’는 각각 대명사와 관형사로 

분석될 수 있으나, 둘을 붙이면 명사 ‘나이’로 바뀐다. 

따라서 ‘나이가’라는 명사가 포함된 어절과 일치하여 잘

못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일관적인 띄어쓰기는 복수 띄어쓰기 

규칙을 허용하는 복합어 및 보조용언에서 나타난다. 하

지만,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비일관적 오류를 보면 띄

어쓰기 규칙이 틀린 오류나 명사 뒤에 ‘하다’ 나 ‘되다’ 

등이 붙어 동사로 품사전성이 된 경우에 비일관적으로 

띄어쓴 경우,  ‘그때’, ‘이날’과 같이 준합성어로  붙여써

도 되고, 분리하여 띄어 써도 되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다. 

VI.  결론

한 문서 내에서 같은 단어에 대해 일관성 있게 띄어

쓰기를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

하다. 그러나, 실제 출판된 책이나 기사, 소설, 논문 등

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결과, 비일관적인 띄어쓰기가 

많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를 어휘 수준, 

유형 수준, 의미 수준의 3수준으로 제시하였고, 그 첫 

수준인 어휘 수준으로 띄어쓰기 일관성 검사를 하기 위

한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여 평가하였다.  제안한 모

델 중 ‘동일어간 음절후보 일치’ 모델은 재현율을 중시

할 경우 사용할 수 있고, ‘형태소 일치’ 모델은 재현율 

및 정확률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태소 일치 모델’은 음절 정보 및 형태소 정보를 

이용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소 분석 대상 어절수

를 원래 어절수의 3%로 대폭 줄였으며, 실험 결과 사례 

재현율과 정확률이 모두 93.2%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

다. 이를 문서 교정 시스템에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띄

어쓰기 일관성을 검사하고 수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품

질 높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인어나 

번역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정보검색 시스템이나 자동 

번역기 등에서 전처리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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